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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가 끝난 뒤

박 수 영
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

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

2,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'정책후원' 하기

 문자 한 통 #7079-4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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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3 지방선거는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.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했지만, 특히 

경기도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 129명 중 1명을 제외한 128명이 여당 후보였다. 128:1, 이것이 

민심이었다. 

무너져가는 경제, 불륜 의혹과 협박, 댓글조작 사건 등 여당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

스코어가 나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. 

몇 달 전 페북에 "상대방이 헛발질한다고 우리가 골을 넣는 건 아니다"라는 글을 올린 적 있

다. 지금도 딱 맞는 말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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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뒤에 숨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야당

에 책임있는 자세로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.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치생명

을 연장하는 것에 올인해 온 집단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이 사태의 핵심이다. 한마디로 여당이 

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미워서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. 

이제 가짜야당은 일제히 물러나야 한다. 4선 이상과 60세 이상은 모두 불출마 선언해야 하

고, 탄핵에 책임있는 친박핵심들은 바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. 당도 30대나 40대가 대표가 

되어 이끌어야 한다. 

젊은 정당으로 환골탈태한 뒤, 여당의 정책에 뒤에 가서 발목 잡지만 말고 선제적으로 정책

을 내놓아야 한다. 대북문제도 그렇고 경제문제도 그렇다.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정치특권 내

려놓기도 눈치만 보지말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 의원직 3선제한, 반값 세비, 절반 보좌

관 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. 

나는 지금 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자들은 "가짜 보수"라고 생각한다.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

든,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든 말든 자신들이 재선, 삼선 하기만 하면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

기 때문이다. 보수의 기본가치가 공동체와 자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. 

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. 

그래서 "진짜 보수"에게 길을 내 줘야 한다. 그제서야 국민들이 눈길이라도 줄 것이다. 

큰 틀에서 전쟁은 이미 졌는데, 지역의 전투라도 하나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한 분들께 커다

란 존경의 염을 표한다.

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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